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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제품 수출 200억달러 돌파
석유협회, 2006년 1-11월 190억달러 육박 … 수출증가율은 둔화

국내 정유기업들의 2006년 석유제품 수출액이 2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.

원유가 상승에 따른 결과이지만 사상 첫 200억달러 돌파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유가 수출산업으로도 확실히 

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.

대한석유협회는 12월24일 “11월 16억4000만달러의 석유제품 수출을 기록해 2006년 1-11월 누계로는 189억

6000만달러로 집계됐다”며 “따라서 12월 수출실적을 포함한 연간 기준으로 200억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”고 

밝혔다.

다만, 11월 석유제품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3.3% 증가에 그쳐 10월의 7.0%에 이어 2개월 연속 한자릿

수에 그치는 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고 전했다.

특히, 11월 수출물량은 5.4% 줄었다고 덧붙였다.

석유협회는 11월 수출단가가 배럴당 64.5달러를 기록해 2006년 평균 71.1달러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등 수출 

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.

석유협회 관계자는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2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

일”이라고 평가하고 “그러나 11월 휘발유 정제마진이 5.5달러로 연중 최저수준을 보이는 등 채산성이 악화되

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수출목표 설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”고 분위기를 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
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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